
C O2 배출량 감축위해 환경세 도입
일본, 에너지 가격하락으로 C O2 배출증가 … 리터당 1 3 ~ 1 9엔

일본 환경청산하「지구온난화 경제시스템 검토회」가 C O2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

로 환경세·과징금·배출권매매 등 경제적 제재방안 도입을 제시했다.

일본의 C O2 배출량은 8 6년이후 연평균 4~5% 증가하고 있는데, 원유가 하락 등 에너지 가격에 민

감하게 반응, 운수·민간부문에서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절감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 현재 기술적 실용화가

가능한 에너지 절약대책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많아 각종 대책을 도입·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경제적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C O2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2 0 0 0년까지 약 2 4조엔, 2001~2010년까지 3 1조엔의 자금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세·과징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는 톤당 2 ~ 3만엔, 가솔린가격 환산 리터당 1 2 0엔 기준

탄소세를 약 1 0 %에 해당하는 1 3 ~ 1 9엔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자금을 온난화 방지대책에 충당함으로써 새로운 수

요를 창출, 거시적으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환경세·환경과징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인류

공동의 자산인「지구적 공공재」를 사적으로「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불이며, 그 목적은「재원형」과「인센티브

형」이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세제·보조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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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민 간

교 통

에 너 지

합 계

투자액

4 . 3

9 . 5

0 . 7

9 . 1

2 3 . 6

비율

1 8 . 3

4 0 . 3

2 . 9

3 8 . 5

1 0 0 . 0

투자액

3 . 6

1 8 . 6

4 . 4

4 . 8

3 1 . 4

비율

1 1 . 5

5 9 . 3

1 3 . 9

1 5 . 4

1 0 0 . 1

2 0 0 0년까지
구 분

2 0 0 0 ~ 2 0 1 0

(단위: 1조엔, %)

<표> 일본의 지구온난화 방지 목표달성 대책비




